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암흑물질

탐색실험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연

구결과를 발표한 서울 학교 물리천문학부

김선기 교수를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로선정했다고밝혔다. 

우주의95% 이상은우리가알고있는보통

의물질이아닌보이지않는암흑물질과암흑

에너지로이루어져있다. 우주의생성과진화

를이해하는데가장중요한열쇠를쥐고있는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규명은 21

세기과학의가장중요한연구과제가되고있

으며, 암흑물질 입자가 실험을 통해 측정이

된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학계의중론이다.

김선기교수는실험시설부재로외국의 형가속기연구소, 

형 지하실험 시설 등 외국과의 공동 연구로만 진행되어온 국내 입

자물리 실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경북 김홍주 교

수, 세종 김 덕교수와함께암흑물질의후보입자중하나인윔

프입자의탐색실험을위한연구를수행해왔다. 2000년부터는과

학기술부의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선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탐색실

험인KIMS 실험을이끌어왔다. 

김교수는독자적인아이디어로윔프의탐색에민감한검출기를

개발하고강원도양양의양수발전소지하700m에실험실을구축

하여윔프를직접검출하는실험을수행하 으며최근에세계최고

수준의탐색결과를보고하 다. 

김 교수는 실험을 통해 윔프의 관측을 주장하여 오랜 기간 논란

이되어왔던이탈리아DAMA 그룹의실험결과에 하여가장명

확한반증을하 으며, 윔프가양성자와스핀에의존하는상호작용

을할경우, 윔프의반응확률에 해가장뛰

어난탐색한계를설정하 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 DAMA 실험에 해 매우 명확한 결론

을내릴수있는결과를제공하 다는것과스

핀에결합하는경우현재진행되고있는실험

중가장민감한결과를만들어냈다는것이다.

현재 진행하는 실험 중 가장 앞서가고 있는

CDMS실험과 XENON실험은 스핀에 결합하

지않는경우에는최고의민감도를가지고있

지만, 양성자의스핀에결합하는경우에는민

감도가 좋지 못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검출기는윔프가스핀에결합하는반응이우세할경우에다

른 실험보다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이언스’지 기사

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평가하여 CDMS나 XENON실험과 상호보

완적인경쟁력있는실험으로소개되었다.

한편 양양 양수발전소에 위치한 지하 700m 실험실을 구축함으

로서이중베타붕괴탐색실험등다른저배경방사능환경이필요

한연구를수행할수있는장소를제공할수있게되었다. 중국, 

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수

행 또는 계획되고 있어서 향후 지하 실험실의 크기를 확충하는 방

안도고려돼야할것이다. 이지하실험실은국내에서는가장낮은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방사

능, 원자력방사능누출사고시방사능누출량측정등에도기여할

수있을것으로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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